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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화의 최근 회화는 심플한 추상회화로 모노크롬 안에서 형상의 모든 개념을 비워내는 전면회화를 구축한다. 이것은 
명확한 회화의 선을 정립하여 회화의 표면을 재발견하는 것처럼, 표면에서 볼 때 형태와 구체화된 색을 제시하며 
회화처럼 물질성을 이룬다. 그것은 결국 표면회화를 입증하는 접근으로 회화 내부의 공간 개념을 비워낸 구상이며, 
활동적인 표면처럼 공간 안에서 회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액티브가 강한 회화의 대비는 강함과 약함을 통해 움직이는 회화로서 그들 표면에 진동을 표현하고 이런 
점에서 이 회화는 모든 오브제 이전에 역동적인 시선을 구축한다.

우리는 ’마야코프스키 초상 No 2’ 작품에서도 이와 같이 움직임이 있는, 마치 키네틱크한 회화가 가지는 액티브한 표면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키네티즘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관람객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운동의 힘은 단순한 표면을 너머 멀리 주변 공간에 확산되어 둘러싸고 있고 
관람객에게 하나의 효과가 아닌 체험을 제안 한다: 이 것은 단지 보고, 잡는 것 또는 놀라운 효과만이 아니라 유희의 
경험과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관람객의 눈 뿐만이 아니라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이다.
그것은 회화의 측면에서 질감에 대한 반응, 무광택과 광택, 그리고 물감 층의 두께로 모든 것이 결합된 것으로 움직임의 
효과가 필요하며 움직이는 시선의 영원한 움직임 속에서 언제나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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